
경북대 고고인류학과ㆍ현장과 지식 연구회 공동주최 워크숍 
  

비인간탐구(非人間探究)―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
Inquiry into the Non-human: Beyond Anthropocentrism 

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시:  2019년 2월 15일(금) 10:30-18:40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소: 경북대 인문대학 420호 철학과 세미나실 

제2부,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 사유가 가능한가 (13:45-16:05) 

          <발표4> 탈-인간중심주의와 해월 최시형 사상의 시적 울림 

                      / 박현수 (경북대 국어국문학과) 
 

          <발표5> 그래도 ‘논리’의 영역만큼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! 

                      / 권홍우 (경북대 철학과) 
 

          <발표6> 마음의 삼각형과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 세계의 구성 

                      / 박세진 (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) 
 

          <발표7> 질병의 사회적 삶: 미나마타병 사례를 중심으로 

                      / 이영진 (서강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) 
 

          <2부 자유토론> 

제3부, 인간 아닌 것들이 세계를 사고하는 법 (16:20-18:40) 

<발표8>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는가: 루만과 라투르의 비교 

            / 이경묵 (동국대 북한학연구소) 
 

<발표9> 4차 산업혁명의 효과들: 스마트시티와 데이토피아의 도래 

            / 오승민 (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) 
 

<발표10> 조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: 진도 문중에서 화장(火葬)의 해석과 정착 

            / 이도정 (서울대 인류학과) 
 

<발표11> 사이버네틱 친족(Cybernetic Kinship): 내적 확장의 조건들 

            / 이길호 (연세대 문화인류학과) 
 

<3부 자유토론> 

제1부, 인간의 경계에서 인간과 세계를 돌아보기 (10:30-12:15) 

       <발표1> 분류체계 너머의 자연환경과 민속의 이중적 지위 

                   / 안승택 (경북대 고고인류학과) 
 

       <발표2> 죽음준비활동을 통해 본 인간다움의 해체와 재구성 

                   / 김희경 (경북대 고고인류학과) 
 

       <발표3> 문자의 공동체: 문자기술, 서기기술이 긋는 인간집단의 경계 

                   / 임경택 (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) 
 

       <1부 자유토론> 

 


